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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, 플래스틱 식기류에 세금 부과
일회용품에 피크닉세 과세 … 전자제품 19개 품목 과세대상 잠정 확정

프랑스 정부는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품 접시나 포크․스푼 등 플래스틱 식기류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

계획이다.

소비자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정부는 냉장고, 세탁기, 텔레비전, 건전지 등 19개 품목의 과세 대상 리스트를 잠정적으로 확정한 상태

이다.

프랑스 정부는 피크닉세로 이름 붙여진 세금의 과세대상 리스트를 토대로 앞으로 전자제품 등으로 확대 부

과할 방침이다.

과세 리스트는 앞으로 기술분석과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.

장-루이 보를루 환경장관은 “정부는 일회용 접시 등 식기류에 피크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”

고 밝혔다.

하지만, “전자제품 등에 대한 과세 방침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”라며 “단계적인 조치가 

취해질 것”이라고만 언급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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